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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

스턴에서는 때론 대낮에도 쥐가 돌아다니는 것

을 목격할 때가 있다. 쥐 문제가 더 이상 수면

아래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이

에 맞춰 보스턴시가 만성적인 골머리이자 가장

많은 주민들의 불만의 하나인 쥐들과의 본격적

인 전면전을 선언했다. 보스턴시는 17일 보스

턴시의 거리와 하수도 그리고 지하철 등에서

쥐들을 박멸하기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보스턴시가 쥐 전문가를 고용해 이끌도록 한

위원회가 상당 기간을 거쳐 만든 <보스턴쥐박

멸계획(Boston Rodent Action Plan)>은 시가

쥐의 박멸을 위한 주요 시행 지침들을 담고 있

다. 쥐 박멸을 위한 우선적인 방책으로는 보스

턴시 각 부서 간의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만들

고 이를 강화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박

멸 이전에 예방 정책으로 주민들에 대한 교육

과 적절한 쓰레기 처리를 ▶▶7면으로 계속

July 19 2024

주요 각부처 인원으로 쥐박멸팀 구성 유기적으로 대응키로
급진적 쥐 박멸보다는, 쥐가 살 수 없는 환경조성이 목표 

보스톤의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인 쥐를 퇴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계획이 시행될 예정이다. 미셸 우 시장은 데이터에 근거한 쥐 박
멸계획으로 쥐들이 살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낮에도 돌아다녀, 보스턴시 들끓는 쥐와의 전쟁 선언

정기 휴간 안내 8월 2일자 정기 휴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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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A 샤피로센터 메운 한복포토데이 성황

617.949.1766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시민협회(회장

린다 챔피언)가 13일 개최한 <한복포토데이>에는

30여 명이 넘는 한인들이 한복을 입고 참가해 성황

리에 진행됐다.

시민협회가 보스톤미술관(MFA)과 공동으로 개

최한 이번 <한복포토데이>의 베스트드레서는 어린

이 상에 글로리아 신(Nicole Shin의 딸), 개인은 조

나단 밴더백(Jonathan Vanderbeck), 커플상에 질

리언 안(Gillian Ahn) 부부, 시니어상에 하남출 씨

가 수상했다.

이날 포토데이에는 단 누엔 포토그래피의 단 누

엔 씨가 참여해 사진을 촬영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

복을 입은 한인들 외에도 많은 한인들이 함께해 행

사를 즐겼으며, 샤피로센터를 한복으로 장식했다.

MFA 한류 전시회의 일환으로 이뤄진 <한복포

토데이>는 시민협회의 적극적인 제안을 MFA 측이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MFA의 한류 전시회는 7월

28일까지 지속되며 지난 3월부터의 대장정이 마감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3면으로 계속 한복포토데이 수상자들 왼쪽부터 질리언 안 부부, 글로리아 신, 하남출씨, 조나단 밴더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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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 로건공항 내에서 멕시칸 패

스트푸드점을 운영하다가 최근

본격적으로 정부조달사업에 뛰

어든 박찬모 대표의 사업체 로

건커리토(Logan Currito LLC)

가 최근 연방정부로부터 3년 동

안 285만2976달러 규모의 국립묘

지관리 사업 계약을 수주했다.

박 대표의 첫 정부조달계약인

이번 사업은 미 보훈청 산하 국

립묘지관리국의 장애 베테랑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계약(SD-

VOSB)이었다. 해병대를 제대

한 박 대표는 군대에서 얻은 무

릎 통증으로 장애베테랑 인증서

(SDVOSB)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조달 계약사업은 소수민족, 여

성, 베테랑 등만을 위해 일부 예산을

따로 배정해 입찰을 받는다. 

박 대표는 이번 사업을 단독이 아

닌 파트너십을 통해 획득했으며, 이

파트너와는 매튜리 코비 미국정부조

달협회장의 소개로 연결됐다. 박 대

표는 이 사업 외에도 에이어의 포트

데븐에 있는 건축 사업은 단독으로

입찰해 놓고 있으며, 노스캐롤라이

나의 사업에도 입찰해 결정을 기다

리고 있다.

박찬모 대표는 “이런 계약을 따

내는 것이 현실이란 것을 보스턴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나누고자 한다

”며 “장차 사업 확대를 원하는 한

인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가 관리하게 될 묘지는 오

리건주 포틀랜드에 위치한 윌라멧

국 립 묘 지 (Willamette National

Cemetery)이며, 지난 3월 15일 정부

조달사업신청서(RFP)를 제출해 7월

11일 계약 수주를 통보받았다. 

bostonkorea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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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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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CDC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내 절반이 넘는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매사추세츠는 코로나바이러스

수치가 보통 수준이지만, 여름철 주

요 행선지인 뉴햄프셔, 메인, 커네티

컷 등은 높음이다.

다행히 보스턴의 병원들은 과거와

달리 크게 환자로 붐비지 않으며, 내

원하는 환자들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

러스가 치명적이기 보다는 감염되는

순간 일상이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

한다는 점에서 감염은 피하는 것이

좋다.

최근 이렇게 다시 코로나바이러스

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이

와 팬데믹 후 집단 면역의 약화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감염을 주도하

고 있는 변이는 <플러트(FLiRT)>로

알려진 신종 변이이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발생한

지 4년 차에 들어서면서 많은 것이 바

뀌었다. 백신이 개발되면서 코로나

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위험한 질병

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CDC도 코

로나를 다른 호흡기 질환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라지는 듯했

지만, 감기처럼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베스이스라엘의 바이러스학센

터장 댄 바로치 박사는 “코로나바

이러스는 앞으로도 계속 인류와 함

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CDC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

로나바이러스의 증상은 열과 오한,

호흡곤란, 피로, 근육통, 미각 및 후각

상실, 목 통증, 코막힘, 콧물, 구토, 설

사, 발진 등이 동반된다. 상당 부분 플

루나 감기와 유사하지만, 코막힘을

동반하고 재채기를 하는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는 증

상 발현 2일 전부터 증상 후 10일까지

주위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 증상

을 일으키기 직전부터 증상 직후가

가장 강력한 감염 전파 위험이 높다.

CDC는 코로나 감염 시 과거 최소

5일을 다른 사람과 격리토록 했으나

이제는 이 지침을 바꿔서 다른 호흡

기 질환과 마찬가지로 집에서 머물

고 다른 사람의 접촉을 피하며 열이

내리고 최소 하루 정도까지 집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CDC는 증상이 나아진 후 최소 5일

은 여전히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

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했다. 코로

나 백신은 생후 6개월 이후에는 접종

이 가능하다. CDC에 따르면 최근 변

종에 맞춰진 신규 백신은 올 가을 정

도에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

위험군의 한인들은 백신 부스터를

접종하고 가능하면 대형 실내 모임

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은 방지

방법이다.  

hsb@bostonkorea.com

올 여름 왜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내 상당수의 주에서

다시 코로나바이러스 수치가 급

격히 높아져 코로나바이러스 수

준이 “매우 높음” 또는 “높음

”으로 격상되고 있다.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하수

도에서 채집되는 코로나바이러

스 수치가 최근 급격히 상승해 캘

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를 비

롯한 7개 주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나타내고 있다.이외에

도 뉴햄프셔, 메인, 커네티컷을 비

롯한 다른 19개 주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수치가 “높음”으로

격상됐다. 

미국 하수도 감시 프로그램은

코로나바이러스 창궐의 사전 경

고로 간주된다. 지난 팬데믹동안

하수도에서 검출되는 바이러스

수가 증가하는 경우 확진자와 입

원환자의 비율이 증가했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지난 45일간 점차 늘

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최근 매사

추세츠 주 보건부의 자료에 따르

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지난 겨울보다는 적지만 최근 증

가 추세에 있다. 매사추세츠는 현

재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 7월 10일 발표된 그레이터

보스톤 하수도 바이러스 검출량

중 보스턴과 보스턴 북부지역 및

서부지역 하수도의 바이러스 양

은 지난 4월에 비해 4배 이상 높아

졌다. 보건부는 지난 7월 3일 발표

에서 감염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

다고 발표했다. 보건부의 다음 감

염자 집계발표 8월 1일이 주목되

는 이유다. 

CDC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리

건, 네바다, 플로리다 3곳은 하수

도 바이러스 검출량이 최고에 달

했으며, 캘리포니아, 텍사스, 아

칸소, 그리고 메릴랜드가 뒤를 이

었다. 버몬트는 매사추세츠와 같

게 “보통”이었고, 로드아일랜

드는 “낮음”으로 비교적 안전

했다.

hsb@bostonkorea.com

코로나바이러스 미국내 상당수의 주에서
급증 추세 
미국내 7개주 코로나 매우 높음, 19개주 높음
매사추세츠 주에서도 봄철에 비해 4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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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주택 3개월 연속 최고치 경신, 22만 달러 벌어야 구입 가능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그레이터보스턴 지역의 주

택 가격 상승세가 멈출 기미를 보

이지 않고 있다. 그레이터보스턴

부동산중개인연합(GBAR)의 자

료에 따르면 보스턴 단독 주택의

중간 가격은 6월 961,250달러로 3개

월 연속 보스톤 지역 주택 최고가

를 갱신했다.

높아지는 주택가격은 점차 내집

마련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지

상기시켜주는 수치다. 주택위기를

해소키 위한 정치인들의 노력은

현재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

황에서 주택마련은 점차 어려운

현실로 멀어져 가고 있다. 

보스턴글로브는 그레이터보스

턴 단독주택 중간가격인 96만 달러

주택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연 가

계소득 217,000달러를 벌어야 이상

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해 6월 주택 중간가격은 지난

해 6월 90만 달러 이하였던 것에 비

해 8%나 상승한 것이다. GBAR의

제러드 윌크 회장은 “모기지 금

리와 주택 가격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매물은 여전히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이기에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고 말했다.

주택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모기지 금리 상승이다. 높

은 금리로 인해 주택 시장이 2년 넘

게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몇 달 동안 시장이 개

선되기 시작했다는 기미가 보였다

. 예를 들어 6월에 새로운 매물은

약 12% 증가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정상적인

경제상황에서 작동하는 것과는 다

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이 얼

마나 강력하게 작동하는지를 나타

내는 주요 지표인 주택 판매 건수

는 2023년 같은 달에 비해 6월에 9%

이상 감소했다. 지난달 1208채의

주택판매 수는 지난 4년간 6월 중

가장 낮은 거래 수이다. 시장 상황

이 정말 나빴던 지난해 6월에도 판

매 수는 1,334채였다.

콘도미니엄 판매도 감소했다.

지난달에는 단 944채의 콘도가 판

매되었으며, 이는 2023년 6월의

1100채에 비해 14% 감소한 것이다

. 콘도의 중간가격은 작년 같은 달

에 비해 1%가량 상승하여 75만 달

러에 달했다.

지난주 30년 고정 금리 모기지의

평균 금리는 6.89%로 2년 전에 비

해 두 배 이상이다. 높은 금리는 높

은 월 모기지 상환금으로 풀이되

는 만큼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들을 좌절시키고 결국 내집 마련

을 포기하게 한다.

그레이터보스턴 지역 중 주택부

족이 심화된 지역의 경우 집값 상

승 폭이 훨씬 높다. 윌크 회장은 “

구매자들은 지난 몇 달간 아주 조

심스럽게 접근하며, 오퍼를 넣는

경우에도 결코 서두르지 않고 있

다. 많은 구매자들이 이미 주택 구

입 시장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

아 현재 5월 말보다 더 적은 구매자

가 집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소비자물

가(CPI)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고

연준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

해 더욱 무게를 두는 상황이다. 굳

이 서둘러 주택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게 구매자들의 생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구매자가 적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적은 매물이 시장에 나

오고 있어 막대한 공급부족 현상

이 일어나고 있다. 다른 대도시의

경우 구매자의 감소로 가격이 내

리고 있으나 공급부족이 더욱 심

각한 보스턴의 경우 오히려 가격

을 거꾸로 올리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향후 금리가 하

락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지속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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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중간가격 6월 96만 달러 넘어서
다른 대도시 지역은 오히려 주택가격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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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상위 1% 부자에 들기 위해서 얼마를 벌어야 하나

주정부 저소득층 학생들에 서머 EBT 발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6개 주에

서는 최소한 100만 달러 이상을 벌어

야 상위 1% 안의 부자에 들었다. 

고 뱅 크 레 이 츠 (GOBank-

ingRates)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

면 워싱턴 DC에서는 1,250,029달러

이상을 벌어야 했으며, 다음은 커네

티컷,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워싱

턴, 뉴저지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국세청(IRS)

세금 보고를 기초로 실시된 것이며,

고뱅크레이츠는 이를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2024년 달러 가치로 환산했다

.

다음은 주요 상위 주 순위다.

Washington, D.C.: $1,250,029

Connecticut: $1,192,947

Massachusetts: $1,152,992

California: $1,072,248

Washington: $1,024,599

New Jersey: $1,010,101

New York: $999,747

Colorado: $896,273

Florida: $882,302

Wyoming $872,896

CNBC는 워싱턴 DC가 캘리포니

아와 뉴욕과 같은 주에 비해 높은 소

득 기준을 보유한 이유는 거주 인구

가 적은 반면 고소득자들의 수가 많

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많은 워싱

턴 DC의 고소득자들의 대부분은 고

위 관료, 로비스트, 그리고 변호사 등

정부 관계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커네티컷은 다른 주들에 비해 비

교적 인구가 적고 많은 산업이 금융

업이다. 특히 커네티컷은 부유한 헤

지펀드와 투자회사들이 많아 높은

연봉을 주기 때문이다. 

매사추세츠는 일련의 고소득 전문

직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주로 금융서비스, 교육, 테크, 의료분

야의 고소득자들이 많다는 분석이다

.

반면 가장 적은 소득 기준을 가진

주는 웨스트버지니아로 435,302달러

를 벌면 상위 1%에 속했다. 미 전국

적으로 상위 1% 중간 소득은 707,296

달러였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기자 = 주정부

는 여름철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충

분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한 달에 40달러씩 총 120달러의 ‘

서머 EBT’를 발급한다.

7월 29일부터 발급되는 ‘서머 EBT’는 학

교가 쉬는 동안 각 가정에 식료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어린이영양프로그램의 일환

이다. 서머 EBT는 주정부와 학교 측의 협조하

에 학교 무료 점심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과 일부 매스헬스 혜택자들, 푸드 스탬프

등을 수급받는 학생들에게 자동적으로 발송된

다.

그러나 만약 자동적으로 ‘서머 EBT’가 주

어 지 지  않 는  경 우  9월  7일 까 지  DTA

Connect(https://dtaconnect.eohhs.mass.gov/a

pplySummerEbt)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머

EBT’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정부 웹사이트

Mass.gov/SummerEBT에서 찾아볼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전국적 상위 1% 중간 소득은 707,296달러

Alabama: $577,017
Alaska: $642,707
Arizona: $713,264
Arkansas: $550,469
California: $1,072,248
Colorado: $896,273
Connecticut: $1,192,947
Delaware: $640,330
Florida: $882,302
Georgia: $725,284
Hawaii: $631,383
Idaho: $728,859
Illinois: $811,004
Indiana: $572,403
Iowa: $591,921
Kansas: $674,225
Kentucky: $532,013
Louisiana: $608,143
Maine: $609,173
Maryland: $767,688
Massachusetts: $1,152,992
Michigan: $625,158
Minnesota: $755,880
Mississippi: $456,309
Missouri: $610,837
Montana: $741,182

Nebraska: $651,641
Nevada: $804,627
New Hampshire: $839,742
New Jersey: $1,010,101
New Mexico: $493,013
New York: $999,747
North Carolina: $688,506
North Dakota: $708,284
Ohio: $601,685
Oklahoma: $559,981
Oregon: $707,296
Pennsylvania: $720,778
Rhode Island: $673,902
South Carolina: $632,805
South Dakota: $752,849
Tennessee: $702,934
Texas: $789,003
Utah: $811,929
Vermont: $645,255
Virginia: $787,471
Washington: $1,024,599
Washington, D.C.: $1,250,029
West Virginia: $435,302
Wisconsin: $631,993
Wyoming: $872,896

알파벳 순의 상위 1%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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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업중)

위한 계몽운동, 가장 쥐가 많이 들끓

는 지역구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계

획들, 그리고 하수도와 터널 등에 쥐

센서와 카메라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대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셸 우 보스턴 시장은 “안전하

고 깨끗한 보스턴을 모든 사람들에

게 집 같은 따뜻함을 제공하지만 결

코 쥐들에게는 허용하지 않겠다. 데

이터에 근거한 쥐박멸계획을 통해

보스턴의 전체적으로 쥐를 박멸할

수 있도록 행동해 나갈 것이다”라

고 말했다.

이번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쥐 과

학자이자 컨설턴트인 바비 코리건은

쥐를 제거하는 것보다 예방 차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일반 보스

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

보스턴시의 쓰레기 관리와 청결을

강조했다. 시 운영책임자인 단 아이

리시는 “우리는 그들을 굶주리게

해야 하며 결코 먹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좀 더 조직적

이어야 하며 쥐들이 원하는 음식 공

급원을 차단하는 것에 좀 더 지속적

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코리건은 보고서에서 보스턴을 가

장 쥐들이 만연한 몇 개 지역으로 분

할했다. 다운타운, 차이나타운, 노스

엔드, 사우스엔드, 헤이마켓을 포함

한 3지역구, 올스턴/브라이튼, 백베

이/비컨힐, 도체스터, 그리고 락스베

리 등 지역에 가장 우선적인 박멸 노

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경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주는 기존의

쥐약에 대안으로 나오는 쥐약을 열

거하고 동시에 쓰레기 관리와 관련

한 시의 규제와 정책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 또한 주거와 상업용 쓰레기

처리를 관리하는 관리팀을 출범시킬

것을 권장했다.

코리건은 쥐가 많이 출몰하는 “

핫스팟”을 추적할 수 있도록 특정

지역에 쥐센서를 설치하고, 하수도

와 지하에는 카메라를 설치해 쥐의

활동을 계속 추적하도록 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시의 쥐 박멸에 참여

할 수 있는 모든 시 부서에 쥐박멸계

획팀을 구성토록 권장했다. 여기에

참여하는 부서는 인스펙션 서비스,

환경 서비스, 공공사업부(DPW), 보

건부, 공원 및 여가시설부, 상하수도

위원회, 공중서비스, 보스턴주택공

사 외 다른 부서들이다.

이 그룹은 환경서비스부 존 얼리

치 부장관이 수장을 맡아 부서를 넘

는 협조와 전략화 그리고 정기적 회

의를 조직한다. 보스턴시는 이미 일

부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보스턴

커먼에는 새로운 쓰레기통을 설치했

으며, 공공사업부는 노스엔드에서

시범적인 쓰레기통을 사용하는 작업

을 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과거처

럼 쥐들의 재생산을 제한하는 공격

적인 방법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아

이리시 부장관은 조만간 하나의 선

택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대낮에도 돌아다녀, 보스톤시
들끓는 쥐와의 전쟁 선언

렌트시 중개수수료 집 소유주 부담으로 바뀔 듯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에서 월세가 월 2500

달러인 아파트를 렌트하기 위해서

는 1만 달러를 준비해야 한다. 첫

번째 및 마지막 달 월세 한 달치 보

증금 그리고 중개인 수수료 한 달

치 월세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렌트를 위해 중개수

수료 포함 4달치 렌트비를 준비해

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주 상원은 중개

인과 계약을 한 당사자가 중개 수

수료를 부담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

하고 있어 주목된다.

상원은 지난달 만장일치로 통과

시킨 주택채권 법안에 중개인 수수

료는 라이선스를 소유한 중개인과

계약을 한 측에서 부담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대부분의 경

우 부동산 중개인을 고용하는 것은

집주인들이기 때문에, 비용이 집

주인들의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

이 높아졌다. 만약 세입자가 아파

트를 찾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자신들이 이 비

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원의 주택채권법안에는 이 같

은 중개인 수수료 관련 내용이 없

기 때문에, 양원이 협상위에서 이

조항을 채택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제임스 엘브리지 미들섹스 및 우

스터 카운티의 민주당 상원의원은

“세입자들은 추가적으로 몇천 달

러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아파트를 얻는 데 많은 도

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자가 귀했던 팬데믹 동안 집

주인들은 중개인 수수료를 자신들

이 부담했었으나, 아파트 공실률

이 1%에 달하는 보스턴에서는 이

제 과거 이야기가 됐다.

주 의회에는 최근 몇 년간 집주

인들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하고 각 타운이나 시에서 자체적으

로 세입자들에게 수수료를 부담시

키는 것을 금하는 법안이 상정됐으

나, 부동산 그룹의 로비로 사장되

곤 했었다.

최근 보스턴에서 아파트 매물 중

4분의 3은 세입자 측에서 중개수수

료를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보스턴 세입자연합의 케시 브

라운 대표는 첫 달치와 마지막 달

렌트비와 한 달치의 보증금 그리고

한 달치의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까

지 더하는 경우 “집을 구입하는

다운페이먼트 금액과 유사하다”

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당장

세입자들의 경우 렌트비 부담이 덜

해지겠지만, 집 소유주들이 다른

방법으로 이를 만회하려 할 것이라

는 지적도 있다. 덕 쿼트로치 매스

랜드로드스의 대표는 “한쪽을 누

르게 되면 다른 쪽이 뛰어오르게

된다”고 말하고, 집 소유주들이

중개인을 고용하겠지만 “이 비용

을 덜기 위해 아마 렌트비를 올리

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이 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상하원 조정

위원회에서 협상 과정 중에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중개

수수료 문제는 쉽게 사장될 수 있

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최종 법

안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작

은 위안은 되겠지만, 주택이 턱없

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택

관련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의 의견

이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상원 주택채권법안에 조항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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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접하게 될 주민투표안 5가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2024년 11월 투표는 어느 때보

다 투표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미국

의 대통령을 결정짓는 대선 투표 외

에도 매사추세츠에서 주민들의 의

사로 주요 사항을 결정짓는 주민투

표안이 5개나 투표용지에 모습을 드

러내게 된다.

올해의 주민투표안을 두고 매사

추세츠 주내 각종 이해관계 세력뿐

만 아니라 주 외의 커다란 관계 그룹

들도 통과와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는 가장 비싼 주

민투표 선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다. 

윌리엄 갤빈 주무부 장관은 “주

민투표는 법 제정의 익스프레스라

인”이라고 말하고 “주민투표가

단순한 유권자들의 의사결정 절차

라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거의 자

금에 의해 결정되며, 일부 그룹들은

의회를 움직이는 것보다 주민투표

에 돈을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

한다”고 말했다.

주민투표안에 채택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1

만 장의 서명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

때 의회는 5월 초까지 해당 안을 통

과시키거나 법안을 상정하는 선택

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가 이를

채택하지 않으면 6월 30일까지 1만

2500개 이상의 서명지를 확보해야

주민투표안에 채택되어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로 심판하게 된다.

올해 이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안

에 올라가게 되는 안은 총 5개안이다

. 첫째, 주 의회 감사다. 통과되는 경

우 주 감사가 의회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둘째는 라이드공유 운전자들의

노조 결성이다. 운전자들은 노조를

결성해 우버와 리프트 등 라이드공

유 회사와 단체협상을 벌이게 된다. 

셋째는 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정상화이다. 이 주민투표안은 향후

5년 동안 레스토랑 등 팁을 받는 근

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점차적으로

인상해 2029년에는 주 최저임금과 동

일하게 받도록 하는 안이다. 

넷째는 MCAS 졸업의무화 규정

제거다. 학생들이 졸업을 위해서는

MCAS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제거하게 된다. 

다섯째는 향정신성 버섯의 합법

화다. 마약성분의 버섯의 소지와 사

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이다.

현재까지 팁을 받는 근로자의 임

금 정상화를 제외한 4개의 주민투표

안은 윌리엄 갤빈 주무장관이 이를

확정했다. 그러나 팁근로자 임금 정

상화 안을 추진하는 그룹은 136개 서

명지를 더 확보해 일단 충분한 서명

지를 제출했으나, 매사추세츠레스

토랑협회가 유권자 등록이 안된 사

람의 서명지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

에 제동을 걸었다. 매사추세츠레스

토랑 협회는 주 주민투표안위원회

는 17일 심리를 앞두고 이의제기를

취소함으로써 팁 근로자들의 임금

정상화 안도 주민투표에 포함되게

된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

들의 발걸음을 잡고 있는 코스트

코가 회원 수수료를 7년 만에 인

상했다.

워싱턴 이사퀘시에 본사를 둔

코스트코는 미국과 캐나다 700여

지점에서 수수료를 8% 인상한다

고 7월 10일 발표했다. 오는 9월 1

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수수료

인상에 따르면 골드스타 카드 회

원 수수료는 현행 60달러에서 65

달러로, 프리미엄 익제큐티브 멤

버십은 120달러에서 130달러로 10

달러 인상된다.

코스트코는 과거 인플레이션

인상 압력이 거셀 때에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소

비자들이 찾아오게 했었다. 이로

인해 코스트코는 지난 몇 년간 영

업이익이 급증했으며, 주식 가격

도 함께 폭증했다. 코스트코의 주

식은 18개월 동안 2배로 폭증했었

다. 그러나 수수료 인상 소식이 전

해지면서 초반 2% 상승하다 6%

급락해 희비가 엇갈렸다.

한편, 코스트코는 7월 7일 5주

간 동안 지난해에 비해 7% 상승

한 244억8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

록했다.

hsb@bostonkorea.com

코스트코 멤버십 수수료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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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시 살인 총격사건 등 강력범죄 급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보스턴의 총격 및 살인 사건이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보스턴

글로브가 주범죄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한 것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3

년까지 보스턴의 살인사건은 37%

하락했다. 

2024년의 경우 살인사건은 단 7건

만 보고되어 훨씬 더 급감했다. 과거

에 비해 살인사건 수가 현격하게 낮

았던 지난해에도 7월 14일까지 발생

한 살인 사건은 22건이었다. 

노스이스턴 대학 범죄학과 제임

스 앨런 팍스 교수는 이 같은 살인사

건의 급감에 대해 보스턴시의 낮은

총기 보유 비율, 노령화, 총상을 조기

에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

네트워크 등의 요소를 꼽았다. 팍스

교수는 보스턴의 강력범죄가 낮아

지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일반

적으로 범죄가 급감하는 경우 몇 년

후에 다시 증가하는 행태를 보인다

며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팍스 교수는 보스턴시 경찰의 활

약도 주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보스

턴시 경찰은 범죄현장 대응에 늑장

을 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

다. 팍스 교수는 “일반적으로 경찰

들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경우

대응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스턴 경찰은 뒷짐을 지는 법이 없

었다”고 말했다. 마이클 콕스 보스

턴 경찰청장은 보스턴 경찰이 자료

에 근거한 업무 진행과 지역 커뮤니

티와 적극적인 관계 형성으로 인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주 보건부는 우스터 카운

티에 거주하는 한 성인이 해외 여

행 후 홍역에 감염됐다고 18일 발

표했다. 이번 홍역은 2020년 이래

매사추세츠에서 발병한 첫 번째

홍역 사례다. 

매사추세츠주는 현재 홍역 바

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이

미 접촉해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알리고 사전 주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로비 골드스타인 보건부 장관

은 “홍역은 극히 감염성이 높으

며 공기를 통해 전파되고, 뉴잉글

랜드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감염

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난해 미국 30개 주에서 홍역이

발생했으며 감염자는 대부분 백

신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

다. 따라서 백신이 최선의 예방법

”이라고 덧붙였다.

CDC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11일까지 미국 내 167명이 감염됐

다. 감염자의 대부분(84%)은 백

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

부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나머지

11%는 한 차례의 MMR 백신을

접종했으며, 5%는 두 차례의

MMR 백신을 접종했다.

현재 홍역은 유럽에서 크게 발

병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미국 내 홍역은 해

외여행과 관련이 있다. 보건국은

지난달 22일 보스턴에서 암스테

르담으로 여행했던 한 여행객으

로 인해 홍역 노출 가능성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매사추세츠 2020년 이래 첫 홍역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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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미

국 민주당의 1인자도 고령 논란을 불

식하지 못한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

한 대선 후보 사퇴론에 가세했다.

ABC뉴스는 17일(현지시간) 척 슈

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 주

말 바이든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에

서 연임 도전을 끝내라는 입장을 전

달했다고 보도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후보직에서 자

진 사퇴하는 편이 국가와 민주당을

위해 더 공헌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슈머 원내대표는 당초 사퇴 없이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

의 입장을 지지하는 인사였다.

그러나 이 같은 슈머 원내대표마

저 후보 사퇴론에 가세한 것은 민주

당 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꺾을 수

없다는 비관론이 확산했다는 방증으

로 보인다.

또한 슈머 원내대표는 하킴 제프

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후보 지명 절차를 연

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

해졌다.

앞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내달 초

화상 투표를 통해 전당대회 일정보

다 조기에 바이든 대통령을 대선 후

보로 확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슈머 원내대표

등이 후보 지명 절차 연기에 나선 것

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로 확정될

경우 자진 사퇴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상원과 하원 원내대표가

손을 잡은 것도 의미 있는 대목이다.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도 당초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완주를 지지

하는 인사로 분류됐다.

그러나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도

물밑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

퇴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민주당 의

원들의 공개적인 사퇴 주장도 이어

지고 있다. 11월 상원의원 선거에 도

전하는 애덤 시프(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정

부 2기가 출범할 경우 민주주의의 기

반이 무너질 수 있다면서 바이든 대

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후보직 사

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민주당 소

속 의원은 시프 의원이 20번째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중도

파 민주당 의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자신의 지도력에 대한 문제 제기에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은 제이슨 크로(콜로라도) 하원의원

이 '통수권자로서의 지도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확신이 떨어지고 있다'

는 취지로 언급하자 거친 표현과 함

께 강하게 반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능력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외국 정

상이 있으면 이름을 대봐라"며 "그따

위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화를

냈다. 참석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함을 질렀다.

재앙과 같은 회의였다"고 당시 분위

기를 전했다.

(워싱턴·서울=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고일환 기자 =  고령 논란에

민주당 안팎의 사퇴 압박을 받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또 코로나19

에 걸렸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코

로나19 감염 탓에 네바다주 라스베

이거스 일정을 취소하고 델라웨어

사저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델라

웨어 사저로 돌아가 자체 격리한 상

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델라웨어로 향하

는 전용기에 오르기 전 기자들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고, "나는 괜

찮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용기 계단을 오르는

과정에서 발을 더듬거리면서 다소

힘겨워하는 듯한 모습을 노출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피로한 모습이

코로나19 증상 때문인지, 고령 때문

인지는 분명치 않다.

현장에서 취재 중인 기자들은 바

이든 대통령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더 느려졌고, 전날보다 더 창백해진

느낌이라고 전했다.

케빈 오코너 대통령 주치의에 따

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부

터 콧물, 기침과 함께 전신에 피로감

을 느끼고 있는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복용하고, 질

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침에 따

라 자가격리를 결정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체온이나

혈중산소농도는 정상이라는 것이 오

코너 주치의의 설명이다.

bluekey@yna.co.kr

슈머상원원내대표, 바이든 사퇴론 가세…슈머 "국가위해 그만둬야

하원원내대표와 함께 지명 절차 연기 추진…바이든, 지도력 의문제기에 '격노'

'코로나19 감염' 바이든, 엄지척 하더니…계단오르며 '더듬더듬'

연설하는 바이든 후보를 지켜보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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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올

해 잘 나가던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의 주가가 하루 사이에 곤두박질쳤

다.

미국 정부가 대중 수출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향후 백악관 복귀

가능성이 커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만 방어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

면서 관련주의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

17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

신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주요 반도체 기

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인공지능(AI) 대장주로 불리는 미

국의 엔비디아가 6.64% 하락한 것을

비롯해 AMD가 10.21%, 브로드컴이

7.91% 각각 떨어지면서 미국 필라델

피아반도체 지수가 6.81% 급락했다.

2020년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앞서 16일에는 엔비디아 주가 하락

에 대한 옵션거래도 6만 계약이나 이

루어졌는데 주가가 예상대로 크게

떨어지면서 이에 베팅한 이들이 돈

을 벌었다.

유럽에서는 '반도체 업계의 슈퍼

을(乙)'로 불리는 네덜란드 장비제조

업체 ASML이 많은 주문을 받았다

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12.29% 하락

했다.

일본 증시에서는 도쿄 일렉트론이

7.46% 급락해 일본 닛케이 225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쿄 일렉트론과

ASML 등 미국 동맹국의 반도체 기

업들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계속 허용할 경우 가장 엄격한 무역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

다.

ASML 등의 대중 매출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

하려 한다는 것이다.

동맹국들이 자체적으로 대중국 제

재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나

설 수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

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을 조금이라도 사용했으면

수출 시 미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

정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등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

의 인터뷰에서 대만이 미국에 방위

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대만이 미 반도체 사업의 100%를 가

져갔다고 비판했다.

이 발언은 트럼프가 오는 11월 대

선에서 당선될 경우 중국의 공격이

있으면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에 의문을 던지며 지정학적 긴

장감을 높인 것으로 해석됐다.

밀러 타박의 매트 맬리 수석 시장

전략가는 "이런 소식은 주식시장에

상당한 조정을 촉발할 수 있는 일종

의 '예기치 않은 사건'이라면서 "주요

지수들의 상황이 반전됐다"고 말했

다.

S&P 500지수는 1.4% 하락했고, 기

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77% 급

락했다. 나스닥지수 낙폭은 2022년 12

월 15일 3.23% 이후 최대 수준이다.

블룸버그의 '매그니피센트7' 대형

주 지수는 3.5% 하락했다.

최근 상승세를 탄 중·소형주 지

수 러셀 2000도 1.1% 하락했다.

월스트리트의 '공포지수'로 불리

는 VIX는 5월 초 이후 최고치를 기

록했다.

이런 급락세에도 미국 제조업 비

중이 높은 반도체 기업들은 상승했

다.

미국의 파운드리 업체 글로벌파운

드리스는 6.82% 급등했고 인텔은 장

중 8%까지 올랐다가 장 후반에 상승

폭을 반납하며 0.35% 오른 가격에 마

감했다.

기술주를 매각한 자금이 금융 등

다른 대형주로 몰리며 다우존스 산

업평균지수도 6일 연속 상승했다.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전

략가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

의 소식은 영향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지만 지난 몇 주 동안 반도체주들

이 시장에서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상황을 지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길 막히나'…미국 반도체 지수 2020년 이후 최대폭 하락
"상당한 조정 촉발할 사건" vs "영향 오래 가지 않아…시장 지켜봐야"

뉴욕증권거래소의트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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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9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후보들 간 '

폭로전'으로 치달으며 진흙탕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

한동훈 후보는 17일 CBS가 주관

한 4차 방송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

에게 "저한테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으

시죠"라고 말했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

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 원내대표이던 나 후보는 특수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

고 있는데,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재

직 시절 나 후보로부터 이 사건의 공

소를 취소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것이다.

나 후보는 한 후보의 발언에 "그건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게 아니다. 우

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

니냐의 문제"라고 답했고, 페이스북

글에서 "패스트트랙 공소 문제는 대

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

로 세우는 차원에서, 정치의 사법화

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

던 충언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합동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도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 자체가 "반헌법적"이었기 때문

에 "여당 법무 장관이라면 당연히 (

공소 취소)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책임·연대

의식 없이 말하는 것에 대해 대표로

서 기본적 자질이 없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후보는 "탄식이 나올 뿐"이

라며 "한 후보의 '입 리스크'"라고 비

판했다.

그러나 한 후보는 해당 발언에 대

해 "딱 이거 한마디 했다. 철저히 팩

트에 기반한 것"이라며 "내게 말하는

건 검증이고, 내가 하면 내부총질인

가"라고 반문했다. 나·원 후보가 그

동안 자신을 향해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해

왔다는 의미다.

야권에서는 이처럼 국민의힘 전당

대회 과정에서 터져 나온 각종 폭로

와 의혹을 고리로 여당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당장 '김건희·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사설 여론조성팀(

댓글팀) 운영'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 및 댓글팀 운영 의혹 등

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

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페이스북

에 "공수처 또는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 여럿 드러났다"고 가세했

다.

후보 사이 공방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이 다시 여권을 겨누는 상황

을 두고 당 내부에서는 2007년 한나

라당 대선 경선에서 당시 이명박·

박근혜 후보 간 폭로전을 소환하고

있다.

당시 박 후보는 이 후보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고 이 후보

는 박 후보와 '최태민 일가'의 관계를

문제 삼았는데, 이 폭로가 실마리가

돼 보수 진영의 비극을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권에서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

서 제기된 각종 의혹도 향후 여권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가 제기된다.

한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

에서 "의회 독재를 일삼는 거대 야당

을 단일대오로 맞서도 모자랄 판에

내부 싸움으로 공격 미끼만 던져주

는 한심한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chaewon@yna.co.kr

與 집안싸움 점입가경…'댓글팀' 이어 '공소 취소 부탁' 폭로전
한동훈 "羅, 패트 공소취소 부탁" 나경원 "당연히 했어야…기본자질 의심"

與 일각 2008년 MB '최태민'·朴 'BBK' 폭로전 소환하며 '부메랑' 경계

국민의힘 한동훈(왼쪽부터),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당 대표 후보가 17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합동연설회에 각각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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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  18일 수도권에

이틀째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출근길 대란

이 벌어졌다.

경기와 충남에서는 하천 범람 위

기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이어졌고,

주요 간선도로와 지하차도가 통제되

고 전동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시민

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일부 학교는 문을 닫았으며, 하천

범람 우려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

는 상황도 벌어졌다.

◇ 파주 이틀새 633㎜ 퍼부어…"시

간당 최대 70㎜ 더 온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주

요지점 누적 강수량은 경기 파주

365.9㎜, 인천 강화 350.1㎜, 서울 은평

107㎜, 강원 철원 동송 250.5㎜, 강원

화천 광덕산 177.3㎜ 등을 기록했다.

오전 10시 현재 주요지점 1시간 강

수량은 경기 평택 현덕면 88.5㎜, 충

남 당진 신평 83.5㎜, 경기 안성 공도

52.5㎜, 경기 용인이동 51.5㎜ 등이다

.

특히 이틀 동안 파주·연천 등 경

기북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600㎜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 말 그대

로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집중 호

우가 퍼부었다.

전날인 17일 오전 0시부터 이날 오

전 10시까지 34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을 보면 파주 판문점 633㎜, 파주

도라산 585㎜, 연천 백학면 497.5㎜,

연천 장남 477.5㎜, 동두천 상패 417.5

㎜, 인천 373.4㎜ 등이다.

전날 1시간에 100㎜ 이상의 호우가

쏟아졌던 파주엔 이날 오전 2시 11분

부터 1시간 동안 75.1㎜ 비가 또 내렸

다.

장맛비는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

이다.

중부지방에는 오후까지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1시간에 70

㎜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에 추가적으로 매우 강하

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우려

되니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

다.

◇ 극한호우에 도로 통제·지하철

멈춰…출근길 '대란'

새벽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수도

권 시민들은 이틀째 출근길 대란을

겪었다.

주요 간선도로와 지하차도가 통제

되고 일부 지하철 운행까지 멈추자

우회 도로로 차량이 몰리면서 시민

들은 출근길 차 안에서 2∼3시간씩

꼼짝 못 하고 갇혀 있기도 했다.

경기 37곳과 서울 2곳 등 총 47개의

도로·지하차도가 통제됐다.

서울에서는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수락지하차도∼성수JC), 내

부순환도로 성수방향 마장∼성동 구

간(마장∼성동), 증산교·사천교·

영동1교·철산교 하부 도로가 통제

중이다.

인천에서는 계양구 작전동 토끼굴

, 서구 안동포사거리, 계양구 드림로

674번길 일대 구간이다. 또 굴포천 등

하천 주변 산책로 13곳에서도 출입

이 차단됐다.

지하철은 경원선 덕정역∼연천역

과 경의중앙선 문산역∼도라산역 등

2개 구간의 운행이 첫차부터 중단됐

다.

코레일은 지침에 따라 시간당 65

㎜ 이상 비가 내리면 전동차가 가까

운 역사에 일시 대기하고, 강수량 변

동 시 즉시 운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도해국립공원과 북한산국립공

원 등 6개 국립공원 305구간도 폐쇄

됐다.

◇ 이재민 발생·차량 침수…충청

서 인명피해도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산사태

로 이재민이 발생하고 차량 침수 등

의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오전 4시 50분께는 경기 파주

시 월롱면에서 "빗물이 차량 헤드램

프까지 찼고 문도 안 열린다"는 내용

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을 때 차 4대

가 도로 침수로 고립된 상태였으며

다행히 운전자와 탑승자 등 5명은 자

신의 힘으로 무사히 탈출했다.

인근 건물에 고립돼 있던 50대 여

성 2명은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

앞서 오전 2시 25분께 경기 양주시

백석읍에서는 산사태로 옹벽이 무너

져 주택을 덮쳤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주택 일부가 무너지면서 이재민 2명

이 발생해 대피했다.

경기도에서 김포·파주·양평·

양주·동두천·가평·의정부·연

천·하남 등 9개 시군 118가구, 233명

이 긴급대피했다.

수도권보다 먼저 거센 장맛비가

휩쓸고 간 충청지역에는 인명 피해

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10시 4분께 충남 서산시

운산면 수평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90대 노인이 매몰됐다가 구조됐다.

17일 오후 6시 20분께 충북 옥천군

청산면 보청천에서 "한 남성이 물에

떠내려간다"는 119 신고가 접수돼 관

계 당국이 수색 작업 중이다.

앞서 오전 6시 16분께는 충남 논산

시 연산면의 한 축사 앞에서 축사주

인 A(58)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인지는 현재 조사 중이다.

강원지역에서는 이날 오전 3시께

강원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에서는

도로에 낙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하는 등 토사유출 1건, 낙석 3건, 안전

사고 등 기타 8건의 신고가 있었다.

◇ 학교 휴업에 주민 대피령…곳

곳에 산사태 주의보 발령

경기도에서는 일부 학교가 휴업하

거나 등교 시간을 조정했다.

의정부의 경의초등학교와 경의유

치원 등 2곳이 이날 임시 재량 휴업

을 결정했다.

또 지하철 1호선 덕정역∼연천역

구간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동두천 내 학교들이 등교 시간

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주민대피명령도 내려

졌다.

오산시는 오전 9시 20분을 기해 오

산천 인근 궐동과 오색시장 일대 주

민에게 주민대피명령을 내리고 매홀

초등학교 및 오산고등학교로 대피할

것을 안내했다.

당진시는 오전 9시 49분께 당진 3

동 시곡교 인근 하천 범람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자를 보냈

다.

경기도 22개 시군에는 산사태 예

보도 내려졌다.

파주와 연천, 동두천, 포천, 양주,

김포, 가평, 평택, 이천 등 9곳에는 산

사태 경보가 내려졌고, 남양주, 하남

, 구리, 의정부, 안산, 고양, 양평, 용

인, 안성, 오산, 여주, 광주, 화성 등 13

곳에는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틀째 물폭탄' 수도권 대혼란…고립·매몰에 주민 대피령까지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1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청원리 발안천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물에 잠겨있다. 운전자는 무사히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 이틀간 최고 633㎜…경기·충남, 하천 범람 위기로 대피령

도로 통제·지하철 운행 중단…차량 물에 잠기고 이재민 잇달아

서산서 90대 매몰됐다 극적구조…오후에도 시간당 최대 70㎜ 호우

경기북부 접경지에 호우경보가 내린 17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IC가 침수돼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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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명언 기자  = "영

화 '마녀'가 동쪽의 이야기라면, '폭군'

은 서쪽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에요. 정

반대라는 뜻이죠."

내달 14일 베일을 벗는 디즈니+ 새 오

리지널 시리즈 '폭군'에서 주연을 맡은

차승원은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

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마녀' 속 등장하는 세

력과 반대 지점에 있는 세력의 이야기

를 그린다"고 작품을 설명했다.

'폭군'은 '폭군 프로그램'의 마지막 샘

플이 배달 사고로 사라진 후 각기 다른

목적으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모여

든 사람들이 서로 쫓고 쫓기게 되는 이

야기를 그린다. 미스터리 액션 영화 '마

녀' 시리즈(2018·2022)의 세계관을 잇

는다.

차승원은 '폭군 프로그램'에 관련된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청소부 임상 역

을 맡았다. 현역 시절 명성을 떨쳤던 전

설의 요원이다.

차승원은 "영화 '낙원의 밤'을 함께

했던 박훈정 감독과 이번 작품에서 다

시 만났는데, 감독님의 가장 큰 장점은

액션이나 스릴러 같은 장르물을 찍을

때 머뭇거림이 없다는 점"이라고 꼽았

다.

이어 "'폭군'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각각의 캐릭터가 치열하게 부딪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화면에) 구현해낼

지 궁금해졌다"고 출연을 결심한 이유

를 밝혔다.

극 중 대부분의 액션 장면을 대역 없

이 직접 소화했다는 차승원은 "총은 단

지 무기가 아닌 캐릭터의 일부라고 생

각했다. 그렇기에 욕심이 생겨 (액션을

직접) 수행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총 4부작으로 제작된 '폭군'은 영화 '

신세계', '마녀' 등을 만든 박훈정 감독

의 첫 시리즈 연출작이다.

박 감독은 "'폭군'은 제가 보여드린 '

마녀' 시리즈의 연장선에 있다"며 "같

은 세계관 속 반대 지점에 있는 사람들

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

했다.

이어 "극장용 영화를 만들던 사람이

다 보니 시리즈의 호흡에 익숙하지 않

아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매회 엔딩을

기가 막히게 자른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박 감독의 영화 '귀공자'에서 주연했

던 김선호도 '폭군'에 출연한다. 비밀리

에 '폭군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설계자

최 국장을 연기한다.

김선호는 "최 국장이라는 인물이 그

동안 제가 해온 캐릭터와는 다른 느낌

의 인물이라서 작품을 선택하게 됐다"

고 밝혔다.

그는 "언뜻 보기에는 '귀공자'에서 보

여드렸던 이미지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최 국장은 훨씬 초췌하고, 쓸쓸

하고, 외로운 인물"이라고 차이점을 짚

었다.

"각각의 캐릭터가 개성이 굉장히 뚜

렷하고, 각자의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내달리거든요. 그들이 부딪히는 과정

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8월 14일 4부작 동시 공개.

coup@yna.co.kr

'마녀' 세계관 이을 디즈니+ '폭군'…"머뭇거림이 없는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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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년, 드디어 미실의 막내 아들 설보종이

김유신을 이어 16세 풍월주에 올랐다. 580년에

태어난 그는 비교적 상당히 늦은 나이에 화랑

도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14세 풍월주 김호림

을 이어 15세 풍월주가 될 수도 있었지만 어머

니 미실과 김유신의 외조모인 만호태후 사이

의 ‘밀약’ 으로 15세 풍월주는 열 다섯의 나

이인 김유신에게로 이어졌고, 김유신은 그의

부제로 김염장을 선택하였다(김염장의 부모

는 천주와 지도태후인데, 천주의 부모는 진흥

왕과 월화궁주이고, 지도는 제25대 진지왕의

왕비로 용수와 용춘의 어머니이다. 진지왕이

579년 폐위된 후 천주와 사통하여 염장을 낳

았다). 

616년, 김유신이 풍월주를 물러나면서 부제

였던 염장에게로 그 위를 물려 주려고 하였지

만, 염장의 양보로 16세 풍월주는 설보종에게

로 이어졌다. 

미실은 남편 세종을 비롯하여 여러명의 정

인이 있었다. 

보종의 아버지는 606년 죽을때까지 미실의

사신두상私臣頭上이 되어 그녀를 호위한 설

원랑(7세 풍월주 설화랑) 이다. 미실이 만년에

영흥사에 머무를때 괴질에 걸려서 사경을 해

멘 적이 있었다. 설화랑은 그때도 미실의 괴질

을 자신이 대신 앓게 해달라고 ‘부처님’에

게 기도하여 그 괴질을 앓다가 606년7월 사망

하였다(미실은 곧 완쾌되었다). 그 연유인지

는 몰라도 미실은 설화랑과 함께 낳은 보종을

가장 사랑하였다. 화랑세기의 기록을 보면 원

효대사가 설화랑의 증손자로 등장한다. 그렇

다고 원효가 보종의 손자는 아니다. 

화랑세기의 설보종의 가계를 보기 전에 <경

주, 순창 설씨 대동보>를 보면, 시조 설거백薛

居伯 –2세 지덕支德 –3세 도원道元 –4세 지

충之忠 –5세 희천喜天 –6세 호浩 –7세 무신

武信 –8세 명상明尙 –9세 경일景一 –10세 양

수良守 –11세 문욱文郁 –12세 내옥乃玉 –13

세 사원士元 –14세 곡 - 15세 교喬 –16세 승무

承務(또는 잉피仍皮) –17세 이금伊琴(또는 담

날談捺) – 18세 장자 을신乙臣, 차자 사思(원

효) –19세 총聰 –20세 장자 홍린洪鱗, 차자 명

린命鱗, 삼자 호린好鱗 으로 세계를 이어 내려

왔다. 모든 가문의 족보가 그러하듯 경주(순

창)설씨 족보도 17세 이금(담날) 까지는 외아

들(처럼으)로 이어왔다. 18세손 을신은 이금

의 장자였는데 후손이 없다. 이금의 차자 사思

, 즉 원효대사가 무열왕 김춘추의 딸 요석공주

를 부인으로 맞아 설총을 낳았다(요석공주의

어머니는 김유신의 동생 보희이다. 왕후가 될

꿈을 동생 문희에게 팔고, 김춘추의 옷고름을

꿰매는 기회마저 놓치는 바람에 왕후가 아닌

후궁이 되었다. 요석공주의 첫 남편은 김흠운

이다. 김흠운은 655년 조천성 전투에서 전사

하였다. 요석은 그후 원효의 구애를 받아서 설

총을 낳았다). 

다음은 화랑세기에 기록된 설보종의 아버

지 설원의 세계世系를 보면, 보종은 설사(원

효)와 설총의 선대가 아니다. 삼국사기 (권48)

에 등장하는 ‘가실과 설씨녀’ 이야기의 모

티브가 된 내용이 화랑세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설씨 성을 가진 아름다운 유화遊花

가 어느날 준수한 화랑과 하룻밤 동침하였고,

그 화랑은 이튿날 변방으로 출정을 하였다. 그

런데 그 하룻밤이 ‘만리장성’을 쌓게 되었

고, 설씨녀는 임신을 하였다. 아이를 낳았지만

그 화랑도의 이름은 커녕 성姓도 몰랐으니 태

어난 아이의 이름을 자신의 성姓을 따라 설성

薛成이라고 이름지었다. 그렇게 모자가 어렵

게 14년간 전장에 동원된 낭도를 기다렸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한편 구리지(5세 풍월

주 사다함의 아버지)가 그 동네를 지나가다가

늠름하고도 장대한 소년 설성을 보게 되었고,

구리지는 그의 가문이 궁금하여 알아보니 너

무나도 한미하게 두 모자가 함께 살고 있었다

. 구리지는 진흙에서 옥을 찾은 것같은 아름다

운 설씨녀에게 마음을 두고, 첩으로 삼겠다는

약조를 굳게하고 나서야 그녀와 설성을 본가

로 데려올 수가 있었다. 구리지는 설성의 출신

이 한미한 것을 염려하여 그를 급간(9등급) 설

우희의 가문에 소속시켜 벼슬길을 열고 사지

로 발탁했다(사지는 13등급인데 필사본에는

사舍자로 추정되는 한一 자字가 탈락되어 있

다. 15등급 대오와 16등급 소오도 지知를 붙혀

쓰기도 하지만 두 자가 아니고 세 자이니 사지

의 가능성이 크다). 구리지가 554년 관산성 전

투에서 전사하자(문맥의 전후와 시기적 배경

으로 볼때 구리지가 전사한 전쟁은 관산성전

투가 분명하다), 그의 부인 금진낭주는 이미

사통을 하고 있던 설성과 더불어 함께 살며 설

원을 낳았다. 설원은 1세 풍월주 위화랑의 딸

준화를 부인으로 맞아 장자 설웅, 차자 잉피,

그리고 딸 정금을 낳았다. 차자 설잉피의 아들

이 담날이고, 설담날이 조씨부인을 아내로 맞

아 설서당을 낳았으니 그가 원효이다. 화랑세

기에는 설총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리고 보종

의 부모는 설원과 미실이고, 보종은 부인 양명

과 함께 딸 보라와 보량을 낳았는데, 보라는

김춘추의 첫부인으로 고타소의 어머니이다(

자세한 내용은 7세 설화랑조와 16세 풍월주 보

종공조 참조). 

화랑세기와 대동보가 동일하게 겹치는 부

분은 16세손 설잉피, 17세손 설담날, 18세손 설

사(원효)이다. 또한 설담날의 부인 조씨와 담

날이 629년 낭비성전투에서 전사한 부분도 동

일하다. 대동보에는 잉피의 아버지가 설교薛

喬인데, 교喬가 과연 설원랑과 동일한 인물인

가? 또한 14세손 설곡과 설원의 아버지 설성

이 동일 인물인가? 또한 설성의 출신이 한미

하였기에 구리지에 의해 소속된(양자는 아닐

지라도…) 가문의 설우휘가 설곡의 아버지인

13세손 설사원인가?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

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

태식, 김영사), 경주/순창설씨 대동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원화源花 미실美室(38)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투자자 대부분은 좋은 종목을 잘 선택해서

투자해야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래서 투자로 돈 벌었다는 친척이나 친지들로

부터 좋은 종목 정보를 얻고자 한다, 그리고

주식 미디어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투자모임에도 많은 정성과 시간을 투자한다

. 그러나 유망한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한다

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월가의 전문인들은 대학에서 제대로 교육

받고 많은 봉급을 받으며 자나 깨나 좋은 종

목을 찾고자 한다. 전문 투자회사는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유능한 기업 평가, 막대한 정보

력, 등에서 일반 투자자 보다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이런 투자 전문인들도

실패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엔비디아(Nvidia) 주식이 올해만 149%로

급성장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

의 회장은 주식시세 고공 행진의 엔비디아를

너무 일찍 팔아 '1,500억 달러(약 200조 원)'의

손해를 자초했다고 한탄했다. 손 마사요시

의 비전 펀드가 4.9% 지분 전량을 팔았기 때

문이다. 투자 전문인은 엔비디아가 세계 주

식시장 시가총액에서 1, 2위를 다투는 초우

량 기업으로 급성장하리라 예측하지 못한 것

이다.

투자의 현인이 워런 버핏도 투자 실수를

한다. 세계 1위 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주가가 올해 70% 급등했다. 워런

버핏이 이 회사 주식을 전량 처분한 지난해 1

분기 말과 비교하면 2배가량 뛴 것이다. 당시

버크셔가 보유한 포트폴리오 10위에 올랐다

. 버핏은 "TSMC는 엄청난 기업"이라면서도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 긴장 고조를

이유로 매도했다고 밝혔다.

아크 이노베이션(ARK Innovation)펀드

는 한때 높은 수익률을 발표하며 한순간에

인기를 끌어모았다. 케시 우드는 TV 등 모든

방송매체에 출연하며 본인이 투자한 기업들

이 얼마큼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작년에 엔비디아

주식이 239% 폭등했는데 우드는 작년 1월 엔

비디아를 처분했다. 팔지 않고 보유했다면

현재 4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유전자 치료업체 인바이테(Invitae)기업

도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2020년 시가총

액이 70억 달러를 넘어섰고 주가도 50달러 이

상이었다. 그러나 기업이 쇠퇴하면서 주가

는 1달러 아래로 떨어졌으며 파산 소식이 전

해지면서 이날 5센트까지 폭락했다. 우드는

이 회사가 유전자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회

사라면서 자사 포트폴리오 중 가장 과소 평

가된 주식이라고 평가했었다.

재정에 관한 기사로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적으로도 신망을 얻고 있는 신문은 월스트리

트(WSJ) 신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월스트

리트지는 전 세계 경제 소식은 물론 기업의

흥망성쇠도 자세히 조사해서 기사화한다.

신문사에서는 매년 기업 평가 기사를 쓰고

주식선별(Stock-Picking) 시합을 한다. 지

난 칼럼니스트가 선정한 기업의 주식 성과를

보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지의 편집을 담당

하는 스펜서 제이곱(Spencer Jakob, WSJ

Heard on the street editor)이 결과를 요약해

서 정리했다. 

칼럼니스트는 휴가지 타임쉐어를 사지 말

고 타임쉐어를 파는 메리어트(Marriott) 기

업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했다. 결과는 19.7%

하락이다. 방광암의 새로운 치료법이 이 생

명공학에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유로젠

(UroGen Pharma) 기업의 주식은 23.1% 하

락했다. 다른 예로 피부 질병약을 제조해서

파는 문레이크(Moonlake) 기업을 추천했는

데 결과는 32.4% 폭락이다. 

주식 전문가들도 유망한 기업을 선정한다

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데 일반 투자자 본인

이 직접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한다. 이런 무

모하고 용감한 결정은 어디에서 오는가? 모

르면 용감해진다는 우스운 말도 있다. 어느

한 시점 투자 결과가 좋으면 단지 운이 따른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본인이 똑똑(?)한

결과로 생각한다. 이런 자만심과 무모함이

주식 투자 실패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지난 1년 주식시장(S&P 500)의 수익률은

25.19% 그리고 나스닥은 33.07%이다. 500대

기업의 투자는 분산 투자가 되고 그만큼 투

자 위험성도 감소한다. 개별 기업 투자가 제

대로 하는 투자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이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96)

기업 선정 투자의 어려움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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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7월 21일 - 7월 27일

● 운수: 주위의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해지는 시기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변화를 자제하고 안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 금

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무조건 믿고 따라가면

후회할 일이 생기니 주의해야 합니다. ● 애정: 오해를 부르는 일들이 연달아서 생

기기 쉬울 때입니다. 스스로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96, 84, 72, 60, 48, 36년생은 23, 27일 길일. 21, 26일 주의.

쥐띠 |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해지는

● 운수: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거나 피곤하고 짜증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피해 가야 할 것입니다. ● 금전: 큰 욕

심을 부릴 때가 아니니 마음을 비우고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현상 유지에 만

족하면서 지나가세요. ● 애정: 미안한 생각이 들다가도 너무 몰아치면 미안한 생

각이 사라지고 화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나침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97, 85, 73, 61, 49, 37년생은 22, 23일 길일. 21, 27일 주의.

소띠 | 지혜롭게 잘 피해 가야

● 운수: 무엇이든지 도전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망

설이지 말고 내 의지대로 밀고 나가세요. ● 금전: 말이 오가던 매

매나 계약 등의 일이 변경될 수가 있겠습니다. 멀리 내다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오

히려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 애정: 자신의 밝은 미소가 이성의 마음을 사로

잡게 합니다. 미소가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2, 25일 길일. 23, 24일 주의.

토끼띠 | 해결의 실마리를 

● 운수: 시작도 하기 전에 미리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부정

적인 사고로는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 금전: 곳곳에 손

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앞뒤 손익계산을 철저히 하고 그 누구와도 돈거래

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더 가게 되면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입니

다. 이제는 확실하게 마음을 정해야 할 때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1, 26일 길일. 22, 24일 주의.

범띠 | 손익계산을 철저히 하고

● 운수: 소낙비가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마음의 비가 오락가

락하니 하루에도 열두 번도 더 마음이 바뀌고 있습니다. ● 금전:

당분간은 큰 욕심을 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보낸다는 생각으로 현상 유지를 하는

데 신경 써야겠습니다. ● 애정: 인연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세요. 

00, 88, 76, 64, 52, 40년생은 23, 25일 길일. 21, 24일 주의.

용띠 |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 운수: 새로운 시작으로 한 단계 발전하게 됩니다. 너무 넘

치거나 지나치지만 않으면 매사 순조롭고 무난하게 지나갑니다. ●

금전: 예상외의 수입이 따라주고 있습니다. 최상의 시기이니 바쁘지만, 보람이 있

겠습니다. ● 애정: 기회가 생기거나 생활의 변화가 있습니다. 좋은 결혼 상대를 만

날 수 있는 시기이니 적극적으로 주위를 살펴보도록 하세요. 

01, 89, 77, 65, 53, 41년생은 24, 27일 길일. 22, 25일 주의.

뱀띠 | 한 단계 발전하게

● 운수: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에서 찾으세요.

봄을 찾으려고 짚신이 닿도록 돌아다녔는데 정작 집 앞 매화 가지

에 봄이 있는 격입니다. ● 금전: 원하는 것을 미리 낮춰서 바라면 큰 실망이 없습

니다. 기대치가 크면 허망해지고 답답해집니다. ● 애정: 의미도 방향도 잃은 채로

보내기 쉽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방황을 끝내야 할 것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1, 25일 길일. 23, 26일 주의.

말띠 | 미리 낮춰서 바라면

● 운수: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획의 차질이 생기고 예기치 않았던 일이 발생할 수 있

으나 결과는 좋습니다. ● 금전: 들어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단 매사에 신중에 신중

을 거듭해야 합니다. ● 애정: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둑이 터지는 것처

럼 그동안 억지로 막아두었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2, 26일 길일. 21, 24일 주의.

양띠 |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고 

● 운수: 남보다 더 바쁘게 뛰어다녀야 할 때입니다. 직업과

관련해서 좋은 일이 있거나 이동수가 있겠습니다. ●금전: 생활의

활력과 의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안정되면서 금전적으로도 회

복이 됩니다. ●애정: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기다리던 사람과 반가운 재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4, 27일 길일. 23, 26일 주의.

닭띠 | 활력과 의욕을 되찾는

● 운수: 큰 물고기는 넓은 물에서 살아야 하는 법입니다.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 금전: 적지 않

은 돈을 벌 기회가 올 것입니다. 금전운이 좋아서 자금 회전도 잘 되겠습니다. ●

애정: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잘 표현해 보세요. 직설적인 표현보다 오히

려 이러한 표현이 상대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3, 27일 길일. 22, 25일 주의.

원숭이띠 | 큰 고기는 넓은 물에서 살아야

● 운수: 방심하기 쉬운 주입니다. 가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옛말처럼 더 힘껏 노력해야 합니다. ● 금전: 현재의 이익만 생각

해서는 안 됩니다. 무사 안일한 태도는 통하지 않는 때이니 태도를 바꿔야 할 것입

니다. ● 애정: 보편적인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상대가 몰라주는 홀로 하는 사랑은

좀처럼 대우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결국 지치게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5, 26일 길일. 24, 27일 주의.

개띠 | 더 힘껏 노력해야

● 운수: 무엇보다도 솔직해야 합니다. 언행이 일치하는 모습

을 보여주면 좋은 점수를 쌓게 될 것입니다. ●금전: 기대하고 바

라던 것을 이룰 기회가 다가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일의 규모는 더 크게 벌이지 마

세요. ● 애정: 양보다는 실, 실보다는 분위기나 느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음료수

한잔을 마셔도 이왕이면 분위기 있는 곳으로 가보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23, 26일 길일. 25, 27일 주의.

돼지띠 | 무엇보다도 솔직해야 

한여름에 집주인들의 가장 걱정은 터마이

트(Termite)일것이다.

오늘은 개미(Termite)에 대해서 자세히 써

보겠다.

터마이트(Termite)는 흰개미를 말하는데

이 흰개미는 그냥 개미가 아니다. 개미 중에서

도 나무를 깔아 먹는 개미들을 말한다. 일반적

으로 나무 속이나 땅 속에 있을 경우 흰색이지

만 짝짓기를 하기위에 날개가 생기면 검은 색

으로 변해 개미와 혼동되기 쉽다. 전문가들은

그냥 개미와 흰개미를 눈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터마이트가 있다는 징도는 무엇일까?

개미들이 한곳에서 많이 보일 때 주의를 해

야 한다. 이 상태에서 더 발전된 경우는 터마

이트가 다니는 길을 만든 흙더미 길 즉, 머드

튜브(mud tubes)가 보이는 경우이다. 천장 코

너나 바닥 코너에 많이 보인다. 이런 것을 발

견하면 꼭 전문가를 불러서 검사를 받아 보는

게 좋다.

터마이트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국과 달리 본

인들이 관리하는 분들이 많기에 이 질문에 대

한 대답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일단 터마이트의 흔적을 보았을 때 다시 말

하면 심하지 않을 때는 홈디포 등 서플라이 업

첵에 가면 액체로 된 뿌릴 수 있는 약들이 많

다. 그럼 이 약들을 어디에 뿌릴 것인가가 큰

숙제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흰개

미가 집안에 들어 와서 천장에서 밨다고 해도

집 밖에 어디에서 들어 왔을 것이다.  집 밖에

땅에 어딘가에서 들어 왔다는 이야기 이다.

특히 집 벽을 자세히 살펴 보아야 한다.

어딘가에 흰개미가 많이 모여 있거나 틈을

볼 수 있을것이다.  그곳에 약을 뿌리는 게 가

장 현명하다. 그러나 정확히 그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집밖 벽과 닿는 땅 모두에 뿌리는 방

법도 하나에 방법이다. 이 경우는 그리 심하지

않다라고 판단되었을 때다. .

만약 상태가 심각할 경우 전문가를 불러야

한다. 특히 집의 한 부분이 크게 손상을 입었

는데 4 X4 나무에 크게 갉아 먹은 흔적이 있

을 때나 아무리 약을 뿌려도 개미들에 사라지

지 않을 때는 전문가를 불러야 한다. 

전문가들을 불렀을 때에 터마이트를 없애

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한번만 약을 뿌려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

부분은 1년 동안의 서비스 플랜(service plan)

을 들라고 한다. 이 서비스 플랜에 따라 전문

가들은 3개월, 4개월, 6개월에 한번씩 와서 약

을 뿌린다. 심한 경우 한달에 한번도 권장하는

경우도 있다. 

아주 심한 경우 텐트를 덮은 경우고 있다.

약을 뿌리는 방법이 늦었을 경우 이 방법을 쓰

는데 집 전체를 텐트를 씌어서 터마이트를 없

앤다. 만약 텐트를 씌운 경우라면 기록에 남게

되며 집을 팔 때 터마이트가 있었다고 공개적

으로 밝혀야 한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Termite - 흰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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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

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

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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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남자

가 며칠이라도 여자로 살아보고, 반대로

여자도 남자의 삶을 경험해볼 수 있다면

어떨까.

부질없는 상상 같지만, 이성(異性)으

로 한 번쯤 살아볼 수 있다면 남자는 여

자를, 여자는 남자를 좀 더 이해하게 되

면서 남녀 간 갈등도 크게 완화할 수 있

지 않을까 싶다.

김한결 감독의 신작 영화 '파일럿'은

자기밖에 모르는 철없는 남자가 삶의 막

다른 골목에서 벗어나려고 여자로 변신

해 새 출발을 시도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코미디다.

주인공 정우(조정석 분)는 공군사관

학교 수석 졸업의 경력을 자랑하는 여객

기 조종사로, 뛰어난 비행 실력뿐 아니

라 잘생긴 외모로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서 인기를 끄는 유명 인사다.

세상 부러울 게 없던 정우는 회사 술

자리에서 여성 승무원에게 모욕감을 주

는 실언을 하는 바람에 직장을 잃고, 이

사실이 SNS에도 공개되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진다.

업계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

이 불가능해진 정우는 한에어라는 저비

용항공사에서 여성 조종사를 뽑는 사실

을 알게 되고, 여동생 정미(한선화)로 신

분 세탁을 하기로 한다. 미용 전문 유튜

버인 정미의 도움으로 그럴듯하게 여장

(女裝)도 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한

다.

한에어에 조종사로 취업한 정우는 과

거엔 안중에도 없던 공사 후배 현석(신

승호)의 추근거림에 당혹스러워하고,

여성 조종사인 동료 슬기(이주명)와 깊

은 대화도 나누게 된다.

정우가 여자 행세를 하면서 빚어지는

소동이 웃음을 불러일으킨다. 정우의 여

장은 꽤 완성도가 높지만, 이따금 자기

도 모르게 남성성을 드러낼 때 웃음이

터져 나온다.

남자가 하루아침에 여자로 신분 세탁

을 거쳐 취업에 성공하고 버젓이 직장

생활을 한다는 비현실적인 설정을 토대

로 한 '파일럿'은 극 중 사건들도 개연성

같은 건 과감하게 무시한 듯한 느낌이다

.

이런 식의 이야기 전개가 관객에게 거

부감을 줄 수도 있겠지만, 웃으면서 즐

기는 게 주목적인 여름철 '팝콘 무비'라

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정도는 받아들일

만해 보인다.

영화는 정우가 여자로서 직장 생활의

어려움에 맞닥뜨리는 모습을 그리면서

아직도 한국 사회에 남아 있는 성차별의

문제를 건드리기도 하지만, 진지하고 무

거운 주제에 빠지지는 않고 경쾌한 분위

기를 끝까지 이어간다.

정우는 여성 동료를 이해하는 걸 넘어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고, 가족에 대한

사랑에도 눈을 뜬다. 그렇게 이 영화는

따뜻한 가족영화의 성격도 띠게 된다.

'건축학개론'(2012)부터 천만 영화의

문턱까지 간 '엑시트'(2019)에 이르기까

지 개성적인 코믹 연기를 선보인 조정석

은 이번에도 관객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데 남다른 능력을 갖췄다는 걸 보여준다

.

한선화, 이주명, 신승호는 각각 정미,

슬기, 현석을 개성이 뚜렷한 캐릭터로

그려내면서 조정석과 보기 좋은 앙상블

을 이룬다.

'파일럿'은 김 감독이 데뷔작인 로맨

틱 코미디 '가장 보통의 연애'(2019) 이후

5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김 감독은 '파일럿'에 대해 "늘 자신을

위한 선택만 해왔던 사람이 특별한 경험

이후 비로소 자신과 가족을 돌아보게 되

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31일 개봉. 110분. 12세 관람가.

ljglory@yna.co.kr

조정석의 완벽한 듯 허술한 여장이
주는 웃음…영화 '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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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617-254-4654광고 문의

2/3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7/14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英하이드파크 달군 스트레이키즈…현지매체 "런던 정복"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4세대 남자

아이돌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스트레이 키즈가

영국 런던 하이드파크에서 열린 음악 축제를 뜨

겁게 달궜다.

스트레이 키즈는 음악 축제 'BST(브리티시서

머타임) 하이드파크' 마지막 날인 14일(현지시간

) 저녁 헤드라이너(간판 출연자)로 1시간 40분간

약 20곡을 선보였다.

15일 영국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공연에는 약

5만명이 몰렸다.

팬들은 '매니악', '락', '신메뉴' 등 이들의 히트

곡을 목청껏 따라 불렀고 스트레이 키즈는 열정

적인 무대와 즉석 앙코르로 화답했다.

BST 하이드파크 헤드라이너로 선 K팝 밴드

는 스트레이 키즈가 지난해 블랙핑크에 이어 두

번째, 보이밴드로는 처음이다.

스트레이 키즈는 지난 12일 이탈리아 밀라노

에서 열린 음악 축제 '아이 데이즈'(I-Days)에서

도 헤드라이너로 나서 7만명을 동원했다.

독일에서 영국까지 날아온 비비안은 "난 말 그

대로 (너무 좋아서) 죽었다"고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

K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클로이 메이는 "

내가 괴롭힘을 당해 힘들었던 시기에 그들 덕분

에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러 영국 매체가 이번 공연을 호평했다.

음악 전문 매체인 NME는 리뷰에서 "K팝 보

이밴드가 격렬하고 완벽한 무대로 런던을 정복

했다"며 별점 5점 만점을 줬다.

cherora@yna.co.kr

6/21

매사추세츠주 웰즐리 (Wellesley, Ma) 에서 매주 일요일 아침
부터 저녁까지 치매에 걸린 연로하신 아버지를 도와주실 유
경험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joint@sent.com 으로
문의해 주세요.

9/1

Saugus 에 잇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l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  email : choishealths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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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프랑스 올림픽이 열린다. 올림픽이라

면 선수촌도 있을 것이다. 선수촌엔 수만여

명이 입주할테니, 화장실, 샤워실, 구내식당

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 다용도실도 있을

텐가. 아마 그럴 것이다. 

내 일터엔 Fusion 이라 이름 붙였다. 간

이부엌겸 조리실이다. 그 방엔 전자레인지,

냉장고, 그리고 커피머신이 있다. 싱크대도

있으나, 공간이 좁아 테이블과 의자는 놓지

못했다. Fusion 이라 이름한게 합당한지 그

건 의문이다. 한국에선 탕비실이라 부른단

다.

탕비실湯沸室. 한국 건축법률에 나오는

낱말이라 했다. 일본인들이 만든 말일텐데,

한자어로는 언뜻 이해하기 쉽지 않다. 낯선

말인데 해석 또한 난감하다. 문자적으로 차

를 끓이는 방이라는 뜻이란다. 누구는 다용

도실이라 했고, 간이조리실로 바꿀 수있다

고도 했다. 그러나 다용도실이라면 비품따

위를 보관하는 방이란 인상이 짙다. 조리실

이라면 부엌이란 냄새가 앞선다. 

파리 곳곳엔 간이화장실이 생기는 모양

이다. 그동안 파리시민들에겐 노상방뇨가

일상화 되었단다. 아직까지 휴지통같이 생

긴 소변기가 버젓이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

다 했던가. 칸막이는 아예 없다고도 덧붙였

다. 문화강국인 프랑스답지 않은 이야기이

다. 한편 표식은 '화장실은 여기'(Ici Toi-

lettes)이라 했으니 프랑스어답다. 

프랑스에선 한국식 화장실을 배우려 했

단다. 그동안 화장실 오물은 세느강으로 그

냥 흘러 들어갔다고 했다. 그런 세느강에서

수상경기가 열린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

다. 강은 생활이며 예술이고, 낭만이기 때문

이다. 

강에 가고 싶다

물이 산을 두고 가지 않고

산 또한 물을 두고 가지 않는다

그 산에 그 강

그 강에 가고 싶다

 (김용택, 그강에 가고 싶다)

화장실. 급한 용무를 처리하는 곳이다. 손

도 씻고 거울도 볼수 있는 방이다. 오랫적

이름이야 입에 올리기엔 향기롭지 않다. 이

젠 화장실이라 이름이 순화 되었는데, 여간

적절한게 아닌가 싶다. 여성이라면 문자 그

대로 화장도 고칠수 있을 게다. 설마 탕비

실과 화장실이 나란히 서있는 건 아닐 터.

탕비실에 걸맞는 한국말을 만들라. 순한

국어라면 더 좋겠다. 싱크대에서 흘러 내려

간 물은 어디로 가나?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전도서

1:7)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44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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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단마라도교회' 300용사 부흥단 횃불들고 다녀오다

한담객설閑談客說: 탕비실  

7월은 방학동안에 한국을 방문 중이다.

해마다 한 번 정도는 한국에 가족도 방문하

고 행사도 있기에 일정을 맞춰 다녀가는 편

이다. 이번 여행은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르

다. 이유는 <300용사 부흥단>과 인연이 되

어 ‘횃불기도회’가 있는 곳에 함께 움직

일 수 있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

내게는 큰 기쁨’이다. 여기저기 움직이는

내내 감사가 차오른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일꾼이 되어 군사로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

음이 감사한 것이다. 세상의 나이가 뭐 중

요할까마는 세 아이 다 키워놓고 편안하게

손자.손녀 보며 즐거울 나이 예순에 ‘하나

님의 일꾼’이 되어 뛰어다닐 수 있음이 참

으로 감사이지 않던가.

<300용사 부흥단> 대표총재 정주갑 목사

를 위시해 임원들과 용사들 20여 명이 1박 2

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향했다. 제주도에는

이미 <300용사 부흥단 지부> 세계평화의섬

교회(담임 방다락 목사)가 형성되어 있었

다. 또한 마라도에 ‘최남단마라도교회(대

한예수교장로회)’가 1984년 개척해 지금

까지 방다락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교회이

다. 제주에서 마라도까지 40여 분 배를 타고

마라도를 향했다.바람과 돌이 많다는 제주

는 역시 바람도 시원했다. 제주와 마라도를

잇는 뱃길에서 함께한 용사들은 기도와 기

쁨이 씨실과 날실처럼 엮인 이미 감사가 차

오른 시간이었다.

땅끝, 바다의 시작인 마라도 ‘최남단마

라도교회’에서 우리 300용사 부흥단은 횃

불의 기도의 소리가 하늘길을 타오르기 시

작했다. 마라도교회 표어에는 “세계인의

가슴속에 예수복음 심자”, “물위를 걸으

며 바다에 나무를 심자”라고 강단 양벽에

붙여 있었다. 섬마을이 작은 교회였지만, 40

여 년의 기도와 눈물의 정성의 흔적이 여기

저기 묻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하실까. 이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목소리가 귀를 타

고 가슴속 깊이 머문다. 이 작은 마을 사람

의 발걸음이 없었을 그때부터 하나님의 예

비하신 그 손길 ‘여호와 이레’ 신묘막측

하신 손길이시다.

마라도에 도착하니 몇 년 전 ‘포르투갈,

리스본’ 여행이 떠올랐다. ‘카보 다 호카

(Cabo Da Roca)’ 유럽 대륙의 땅끝이라

불리는 곳이 생각났다. “이곳에서 땅이 끝

나고 바다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리스본

여행이 생각났다. 그렇다, 마라도 역시도

최남단의 땅끝이고 바다의 시작이 되는 곳

이다. 이처럼 포르투갈 리스본과 한국의 마

라도가 내게 오버랩 되면서 남다른 깊은 생

각에 머물렀다. 포르투갈은 여행을 위한 여

행이었지만, 마라도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횃불기도회로 참석을 한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떠올리고 생각하며 남다른 여

행이 되었다. 이들의 웃음마저도 세상과는

구별되는 웃음이었음을 직감하고 말았다.

이번 ‘마라도 횃불기도회’의 참석에

서 지난 나의 삶이 스쳐지나갔다. 아, 그때

와 지금 나에게 무엇이 달라져 있는가. 하

나님의 사역자로서 나의 소명과 사명은 무

엇일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군

사로서 용사로서 나는 무슨 일을 담당하면

될까. 깊은 생각에 머문 시간이었다.

바람처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인연들 속에서 내게 주어진 역

할과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깊은

생각 속에 머물렀지만, 언제나처럼 대답은

말씀과 기도와 순종 그리고 겸손과 섬김이

다. 바로 나의 땅끝이다.

<방다락 목사의 이달의 글>

가지마라 오지마라 마라의 섬 /한 영혼

내사랑 찾아 온길 /40년 세월이 가네요 /하

늘 향해 목놓아 /기도하며 통곡했던 곳 /“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신 /명령

에 순종하여 이르른 이곳 /이젠  /“복음의

섬 성령의 섬” 되는 그날을 품고 /하늘 보

좌 향하다 부르시면 / 이곳에 묻히리라 /한

번 순종은 끝까지 순종이니… /뒤돌아보면

일주일에 한번 있었던 뱃길 /전기는 없고,

빗물받아 마셔야 했던 20년 /한달 사례비 10

만원으로 /다섯가족이 10여년을 살아내야

했던 /이곳에 내가 반드시 묻히리라 /이제

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월은 잊고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구름타고 영광스럽게 빛

으로 오실 /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맞으러

가는 그날을 사모하며 /내 육신을 잠들게

하리라 /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영혼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

니다.

마라나타! 주예수여 오시옵소서!

최남단마라도교회, 교회 앞에는 우뚝 선

“제주기독교백주년 기념비”도 세워져

있었다. 그 앞에는 연보라 수국이 그날 내

린 비에 더욱 짙은 초록잎에 어우러져 싱그

럽게 우리를 마중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

에 쓰임 받는 <300용사 부흥단> “큰 용사

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삿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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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되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덥고 습

해서 우리 몸 속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상태

가 된다. 시원한 곳을 찾아 실내외 수영장을 방

문할 경우에는 물을 통해 세균이 전염될 가능

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여름철 특히 신경 써야

할 것은 신장 건강이다.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여름에는 급성신우신

염 환자가 급증한다. 만약 물놀이를 다녀온 후

열이 나고 오한과 함께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

다면 급성신우신염을 의심해야 한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신우신염 환자는 2022년

2월 2만 3000명으로 가장 적었다가 여름철인 8

월에는 3만명을 넘어섰다. 

급성신우신염은 신장이 세균에 감염되는 병

으로 증상으로는 고열과 오한, 허리통증이 있

다. 일반 근육통에 의한 허리 통증은 골반 바로

위에서 느껴지는 반면, 급성신우신염 허리 통

증은 척추와 맨 아래 갈비뼈가 만나는 부위에

서 느껴진다. 이 부분을 늑골척추각이라고 하

며, 급성신우신염에 감염되면 이 부분을 살짝

만 쳐도 아프다.

급성신우신염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잘

생긴다. 여성의 요도 길이가 남성보다 짧은 생

물학적 특징 때문이다. 방광염이 선행되는 경

우가 많으며 혈류를 통해 신장에 감염되기도

한다. 급성신우신염은 소변시 통증이 느껴지거

나 배뇨한 뒤에도 또 소변을 보고 싶어지는 증

상이 나타난다. 방광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배

뇨통, 야뇨, 혈뇨 등 증상도 동반된다.

급성신우신염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

가 거의 없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

을 찾아야 한다. 만약 치료를 미루거나 면역력

이 많이 떨어져 있다면 패혈증이 생길 수도 있

다. 급성신우신염은 소변검사, 소변균 배양 검

사, 혈액 검사를 통해 진단한다. 

단순 신우신염은 1~2주간 먹는 항생제로 외

래에서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장 장애로 먹

는 항생제를 복용하지 못하거나 신체 전반에

걸쳐 증상이 심한 경우, 고령의 경우에는 입원

하여 주사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여름에 급성신우신염이 더 많이 발생하는 이

유는 날씨가 덥고 습해서 몸에 땀이 많이 나기

때문이다. 몸 속의 수분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아 소변량이 자연스럽게 줄고 소변이 방광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 때문에 세균 번

식이 쉬운 환경이 된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비뇨의학과 김

경종 부장은 “급성신우신염의 증상이 감기 몸

살과 비슷하기 때문에 감기약으로 응급 처치를

하거나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

우 염증이 심해져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다”

며 “급성신우신염은 세균에 의한 질환이므로

하루 8잔 이상 충분히 수분섭취를 해야 하며, 수

영장이나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에는 피

곤하지 않게 휴식을 취하고 반드시 샤워를 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종 부장은 “반복되는 급성신우신염은

해부학적이나 기능적인 비뇨기계 이상 이외에

도 생활 습관에 기인할 수 있다”며 “남성 또

한 급성신우신염을 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심은 금물이며 발열이나 쑤시는 듯한 옆구리

통증이 느껴진다면 비뇨생식기, 신장에 문제가

없는지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여름감기가 온

줄 알았는데...마치 몸살 같은 '급성신우신

염'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비뇨

기과 김 경종 과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

보고자 한다.

“급성신우신염”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
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
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급성신우신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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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꺼풀 + 눈 밑 쳐짐 만원360 콧대 + 코끝 만원350
얼굴 쳐짐(목 쳐짐 포함) 만원700 지방흡입(복부) 만원500
가슴(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만원600~1,000

휴람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람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김수남
해외의료사업팀장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010-3469-4040 /  ID : huramkorea 

1-844-DO HURAM (1-844-364-8726)
*무료전화(Call for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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